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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K, SK에너지 주식 공개매수
9-10월 약 1370만주 매입 계획 … 신주 발행 매수대가 지급

SK가 SK에너지 주식 상당량을 공개매수하고 매수대가로 신주를 발행해 지급한다.

SK는 8월말 이사회에서 SK C&C와 최태원 회장 등 대주주를 포함해 SK에너지 기존 주주들을 대상으로 공

개매수하는 방안이 상정될 계획이라고 8월26일 발표했다.

현재 증권가와 기업들이 관측하고 있는 공개매수 수량은 약 1370만주(15%)이고 시기는 9월 말-10월 초로 

공개매수 가격은 미정이다.

SK는 신주를 발행해 공개매수에 응한 SK에너지 주주들에게 대가로 지급할 계획이다.

공개매수가 마무리되면 SK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요건을 갖출 수 있게 된다.

지주회사인 SK는 자회사인 SK에너지 지분을 20% 이상 확보해야 하는데 현재 17%밖에 보유하고 있지 못

한 상황이다.

또 SK C&C와 최태원 회장은 지주회사인 SK의 지분을 늘려 전반적인 지배력을 확고히 할 수 있게 된다.

SK C&C와 최태원 회장은 현재 SK 지분이 각각 11.16%와 0.97%로 모두 12%선에 불과한데, 업계와 증권가

의 전망치대로 주식교환이 이루어지면 최대 27%까지 늘릴 수 있다.

여기에 SK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합치면 우호지분은 40%가 넘게 돼 소버린(Sovereign) 사태와 같은 

M&A 위협에 시달리는 사례는 거의 없어진다.

SK 관계자는 “공개매수는 모든 주주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이며 구체적인 물량이나 시기 

등은 이사회에서 정해진다”라고 밝혔다.

한편, 업계에서는 SK가 당초 SK C&C 등 대주주가 보유한 SK에너지 지분과 SK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

를 교환하는 방안도 고려했지만, 자사주를 경영권 확대에 오용했다는 질타를 받을 것을 우려해 방향을 튼 것

이라는 관측도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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